
1. 프롤로그 (황혼)
창문이 노을로 인해 붉게 빛나는 한적한 집 안을 조용히 비춘다.
[거실 전반적으로 보여줌, LS]
거실 벽에는 동생과 지우의 사진들이 붙어있다. 
바닥에는 놀이감들이 늘어져있다. 
식탁 위에는 며칠동안의 먼지가 쌓여있다. 
[각자 자세히 확대하여 보여준다. 타이트샷]

[카메라 미디움샷으로 노을이 비추는 현관을 비춘다]
이때, 지우가 일을 마치고 현관으로 들어온다. 지우는 습관처럼 인사한다.

지우: (신발을 벗으며 습관처럼) 다녀왔ㅇ... 아.
 (무엇인가 깨달은 듯)

지우는 신발을 벗다 멈추고, 정상태로 돌아오더니,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. 
[BCU or XCU] 곧 그 자리에 주저않아 울기 시작한다.[MS] 
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.

울다 지친 지우는 신발만 벗고 들어와 소파에 쓰러져 누워 눈을 감고 과거 회상을 시
작한다. <F.O>

이후 중략

6. 산정상 (낮-황혼으로 이어질 때 쯤)
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정상은 얼마안가 나타났다. 올라오는 길에 하산하는 사람이 많
더니, 정상에는 동생과 지우뿐이었다. 
지우와 동생은 잠시 풍경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감탄하며 바라본다.
한참을 풍경을 바라보던 지우가 운을 뗀다.

지우: 그거 알아? 산은 마치 인생과 같대.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갖갖은 노력을 해야
해,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? 그리고 정상만을 보다 보면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거
야.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을거야... 내려갈 때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차근차근 처리하
면 되는 걸거야. 나는 계속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거야. 정상에 올라갔을 때 쯤에는, 
너와 다시 여기에 올라올거야. 너도 같이 올거지?

동생은 지우의 말을 이해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우를 보고 가만히 웃는다. <F.O>


